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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Legal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 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도 소재의 M대학의 간호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
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성은 법의식(r=.179, p=.014), 양성평등의식(r=.446, p<.0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식(β=.166, p=.028)과 양성평등의식(β=.536, p<.001)으로 나타
났으며, 그 설명력은 30.2%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켜 인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n character from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colleg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given 
to 189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y M in the Jeon-la province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For 
analysis, SPSS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correlate with
legal consciousness (r=.179, p=.014)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r=.446,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were legal consciousness (β=.166, p=.028)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β
=.536, p<.001), with explanatory power at 30.2%.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to enhanc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rengthen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character by improving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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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 왕따와 학교폭력[1], 아동학대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며[2]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
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2월 처음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학교에서는 계
속적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
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3]. 이는 간호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4]. 인성을 높이
는 방안의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5], 또는 
직장생활의 부적응[6] 등과 같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여, 사회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법의식과 양
성평등의식과 인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한다. 

법의식(Law Consciousness)은 법에 대해 인간이 가
지고 있는 사회의식 또는 규범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7]. 또한, 법의식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갖
는 일반적인 마음자세나 정신, 감정, 사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8]. 법의식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통제의 수단으
로 사용되며[7], 사회구성원은 법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법의 실현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9]. 법의식
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선행연구에 의
하면 법의식의 함량은 범죄로부터 예방, 비행충동억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9], 또한 법의
식을 통해 폭력과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처럼 중요한 법의식이 관계의 형성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법의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9]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일반인 대상[8], 또는 특수 집단의[10] 법의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간호와 의료 방면에서 연구한 
법의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간호사
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
게 될 간호학생에게 환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범
죄로부터의 예방을 위해 법의식의 함양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현대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우리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양
성평등의식이다. 양성평등의식이란 특정한 성에 대한 부
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11].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은 물론 활발한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이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12],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
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146개국 중 99위로 알려져[13] 여
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양성평등
의식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고[14-16], 더 나아가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결
혼의식이나 출산의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졌
다[17]. 이처럼 양성평등의식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
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며 간호를 적절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
주되며, 간호사가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이 조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호대학생의 인성과도 연관이 있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인성의 개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보면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18], 인성은 개인이 가
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함축한 
개념으로 그 특성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19].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인성
은 그 정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
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다고 하였다[5]. 또한, 건
전한 인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직장생활에서도 부적응을 초래
할 수 있다[6]. 간호대학에서도 팀으로 함께 공부하는 
PBL(Problem Bsed Learning) 또는 TBL(Team 
Based Learning)수업이 성행하면서 학생들은 함께 상
호작용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함
께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음을 감안할 때 인성의 정도
가 낮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이 힘듦을 짐작할 수 있
다. 더불어, 간호대학에서는 사람을 상대하고 돌봄을 제
공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해야하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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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교육인증 평가에서 역시 
인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20]. 
또한, 간호사의 인성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간호조직에서
의 협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21], 인성이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22,23]. 간호
대학생은 이후 간호사가 되어 질병을 다루고, 아픈 환자
를 다루어야 하는 직업임을 인식할 때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을 위해 인성교육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많은 병원들은 신규간호사채용 절차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 및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 어떤 능력
보다 인성적 자질을 강조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24], 간
호대학에서는 인성이 훌륭한 간호사를 배출해야 하는 것
은 자명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과 인성과 상관이 있는 요소들을 찾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원만한 관계의 형성 속에서 만들
어지는 인성이 법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법의식과 인성과의 관련을 본 최근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또한 여성이 많은 집단인 간호 분
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식이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
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법의
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는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

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
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
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
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양성평등의

식, 그리고 인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식, 양성평등의
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

지역 M대학교 간호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
관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학과장과 면담하였고 학과의 승
인을 받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어떠한 설득이나 권유는 없었다. 설
문은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됨을 
밝혔고 연구 이외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
의 종료와 함께 자료가 폐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이 배부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을 전송한 189명만 자료에 사용하였다. 표
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 12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표본수는 184
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89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법의식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곽한영[2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법의식은 13문항으로 Likert척도로 이루어
져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법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로 나타났다. 

2.3.2 양성평등의식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KGES:Korean 
Gender Egalitaranism) 중 단축형을 사용하였다[26]. 
단축형은 12개의 문항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
화영역, 직업생활영역으로 4개의 하위구성 요소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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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haract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9)

Spec. N(%)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aracter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heffe sheffe sheffe

Gender
Male 32(16.9) 2.93±0.44

0.004 0.951
3.87±0.92

9.047 0.003
3.81±0.55

0.675 0.412
Female 157(83.1) 2.94±0.47 4.3±20.74 3.90±0.62

Age

20-25 130(68.8) 2.97±0.47

1.322 0.263

4.26±0.81

0.612 0.654

3.91±0.62

0.321 0.864

26-30 34(18.0) 2.85±0.40 4.12±0.79 3.81±0.49

31-35 8(4.2) 3.06±0.56 4.08±0.98 3.97±0.31
36-40 8(4.2) 2.68±0.48 4.54±0.47 3.94±0.92

Above 41 9(4.8) 2.86±0.47 4.31±0.55 3.77±0.70
Aver. 25.44

Grade

1 49(25.9) 2.95±0.40

0.216 0.885

4.27±0.81

2.43 0.067

3.85±0.62

1.117 0.343
2 37(19.6) 2.97±0.44 3.96±0.97 3.77±0.60

3 42(22.2) 2.94±0.40 4.24±0.72 3.88±0.52
4 61(32.3) 2.90±0.55 4.39±0.66 3.99±0.64

Religion

Christian 46(24.3) 2.95±0.44

0.252 0.86

4.39±0.71

0.871 0.457

4.02±0.56

1.291 0.279
Catholic 12(6.3) 2.94±0.53 4.10±0.97 3.69±0.61

Buddhist 9(4.8) 3.05±0.60 4.35±0.83 3.80±0.89
None 122(64.6) 2.92±0.46 4.19±0.80 3.86±0.59

Numbers of 
Siblings

None 15(7.9) 2.86±0.36

0.397 0.811

4.16±0.83

0.814 0.518

3.87±0.51

0.593 0.668

1 93(49.2) 2.92±0.49 4.18±0.82 3.82±0.60

2 58(30.7) 2.94±0.46 4.27±0.80 3.95±0.67
3 13(6.9) 3.07±0.41 4.50±0.56 3.97±0.33

Above 4 10(5.3) 2.96±0.41 4.49±0.59 4.02±0.67

Living Types

With Family 106(56.1) 2.96±0.46

0.462 0.631

4.29±0.75

0.571 0.566

3.98±0.61

3.487 0.033Dormitory 21(11.1) 2.85±0.45 4.24±0.76 3.91±0.56
Alone 62(32.8) 2.93±0.47 4.16±0.86 3.72±0.59

Major 
Satisfaction

Unhappy 11(5.8) 2.91±0.34

0.9 0.442

4.44±0.66

4.054 0.088

3.95±0.54

1.37 0.253
So-so 80(42.3) 2.99±0.42 4.01±0.85 3.79±0.62

Happy 72(38.1) 2.87±0.51 4.40±0.72 3.93±0.59
Very Happy 26(13.8) 2.97±0.47 4.41±0.66 4.04±0.61

G.P.A

Under 3 26(13.8) 2.99±0.44

0.388 0.761

3.90±0.82

2.309 0.078

3.91±0.63

0.221 0.881
3.0-3.5 98(51.9) 2.93±0.47 4.25±0.83 3.85±0.65

3.6-4.0 49(25.9) 2.89±0.49 4.38±0.64 3.93±0.58
Above 4.1 16(8.5) 3.00±0.36 4.33±0.78 3.92±0.39

Economic 
Status

Higha 14(7.4) 3.35±0.28
6.566 0.002

4.01±0.83
0.793 0.454

4.05±0.72
0.636 0.531Middleb 144(76.2) 2.90±0.46 4.27±0.78 3.88±0.60

Lowc 31(16.4) 2.90±0.43 a>b,c 4.19±0.83 3.83±0.56
*G. P. A: Grade Point Average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평정
척도로서 1점에서 5점까지 문항 내용이 대상자의 생각과 
태도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높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의 신뢰도 Cronbach's 
α=.95점으로 나타났다.

2.3.3 인성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는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
성 척도 개발연구에서 김선주가[27] 개발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인성척도는 총 37개의 문항으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문항은 예 5문항, 효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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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정직 5문항, 존중 5문항, 소통 3문항, 배려 4문항, 협
동 5문항, 책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다. 본 연구
에서 인성의 신뢰도 Cronbach's α=.96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
리고 인성의 특성은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그리
고 인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법의
식,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인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89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157명

(83.1%)으로 남학생의 32명(16.9%)보다 많았다.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25.44세로 나타났다. 연령은 25세 이하
가 130명(68.8%), 26-30세가 34명(18.0%), 31-35세, 
36-40세가 각각 8명(4.2%)이였고, 41세 이상의 대상자
가 9명(4.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1학년 학생이 49
명(25.9%), 2학년 37명(19.6%), 3학년 742명(22.2%), 
4학년 61명(32.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22명
(64.6%)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9명(5.9%)으로 많
았다. 1명의 형제가 있는 학생이 193명(49.2%), 2명의 
형제 58명(30.7%)이었고 3명과, 4명 이상, 외동인 학생
이 각각 13명(6.9%), 10명(5.3%), 15명(7.9%)으로 나타
났다. 거주 형태는 106명(56.1%)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간호학 전공에 대
한 만족도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명(5.8%)이었
고, 보통이 80명(42.3%), 만족과 매우만족은 각각 72명
(38.1%), 26명(13.8%)으로 나타났다. 학점의 경우 3점
미만은 26명(13.8%), 3-3.5점은 98명(51.9%), 3.6-4점
은 49명(25.9%), 4.1점 이상은 16명(8.5%)이었다. 경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31명(16.4%)이었고 중간
이 144명(76.2%),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14
명(7.4%)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93± 

0.46점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4.24±0.79점이
었고, 인성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89±0.61점으로 나타
났다. 인성의 하위 영역별 정도는 예(禮)가 4.08±0.69
점, 효(孝)가 3.75±0.71점, 정직(正直)이 3.76±0.90점, 
존중(尊重)이 4.02±0.73점, 소통(疏通)이 3.97±0.75점, 
배려(配慮)가 3.91±0.77점, 협동(協同)이 3.77±0.81점, 
책임(責任)이 3.88±0.7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haracter     

 (n=189)

M±SD Ranges
Legal Consciousness 2.93±0.46 1-5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4.24±0.79 1-5

Character 3.89±0.61 1-5
Courtesy 4.08±0.69

Filial piety 3.75±0.71
Honesty 3.76±0.90
Respect 4.02±0.73

Communication 3.97±0.75
Consideration 3.91±0.77
Cooperation 3.77±0.81

Responsibility 3.88±0.77

3.3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차이
법의식은 경제수준(F=6.566, p=0.002)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성별, 나이, 학년, 종교, 형제 
수, 거주형태, 전공만족 그리고 학점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F=9.047, p=0.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인성의 경우 거주형태(F=3.487, p=0.033)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able 1]. 

3.4 대상자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89)

Leg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aracter

Legal 
Consciousness

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063 1
.392

Character .179* .446** 1
.014 <.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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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Character                                                             (N=189)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1.503 0.385 3.899 <.001

0.319 0.302 19.184
(<.001)

Legal Consciousness 0.217 0.098 0.166 2.226 0.028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427 0.059 0.536 7.205 <.001

Living Types(Dormitory) -0.02 0.12 -0.013 -0.168 0.867

* Reference Group: Living Type(alone)

대상자의 인성은 법의식(r=.179, p=.0014)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평등의식(r=.446, p<.001) 
역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5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
다. 변수입력 방법은 입력(Enter Method)을 이용하였
다. 회귀모형은 인성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주거형태
를 포함하여 구축하였는데, 주거형태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 
Watson통계량은 1.77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
차한계(Tolerance)는 .992-.999이었으며, 분산팽창인
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은 1.001-1.008
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었고, 법의식과 양성평
등의식에 의해 30.2%로 설명되었으며(F=19.184, 
p<.001), 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양성평등의식(β=.536, p<.001)과 법의식(β
=.166, p=.028)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 인성
의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
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의 정도를 파악한 결
과 2.93±0.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중간인 3점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법의식은 
일반적 사항들 중에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과 법의식의 상관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법의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법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사항은 연령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태도나 손해감수 
준법의 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6] 본 연구에서는 법
의식은 나이나 학년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
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중매체나 개인 사회 서
비스망(SNS)을 통해 법과 관련된 정보의 수준차이에서 
온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여 진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은 양성평등의식과 인성 모
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
의 정도는 중간인 3점을 넘지 못하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그 정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의식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통제의 수
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방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그 정도를 높이는 것
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의식은 사회적인 규칙이 인
간의 내면화되면서 이루어지므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 형
성이 될 수 있다[25]. 따라서 계속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정보제공 교육을 통한 법의식의 정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4.24±0.79점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강은희[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는 3.85점
(6점 만점), 변은경의[12] 연구에서는 3.26점(4점 만점), 
김지은과 동료들[13]의 연구에서  3.72점(4점 만점), 김
현영[14]의 연구에서 3.42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그 
정도가 높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9] 4.2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그 정도는 비슷한 수
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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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보다 양성평등의식의 정도가 높았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서 역시 양성평등의식은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14,28,29].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
식을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서는 양성평등의식은 학년과 형제 수[15], 학년, 나이, 거
주형태, 경제적상황[12], 학년[13]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
에서 양성평등의식은 법의식과 인성, 모두와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은 사회적 활동에서 
협력과 인간관계에서의 관계성에 중요함은 물론이고[13]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0]. 본 연구에서
도 양성평등은 법의식과 인성과 상관이 있는 것이 밝혀
졌고 그 정도를 높이는 것은 법의식과 인성에도 상관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하여 그 정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5점 만점 기
준에 3.89±0.61점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정우정, 유영미[2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4.17점(5점 만점)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 보다 
높은 정도를 보여주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의 정도는 3.95점(5점 만점)[30], 
3.76점(5점 만점)[31]으로 본 연구의 정도와 비슷한 수
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거주의 방
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부모와 함께 생활
하는 학생들이 인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적인 윗사람과의 교류와 가시
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정 내의 교육으로 인한 결과라 사
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성은 학년[31], 전공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23]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성은 법의식과 양
성평등의식과 상관이 있으며,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키
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나 법의식을 높이는 
방안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성에 영향을 주는 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의식의 준
수를 강조하고 법에 대한 정보 및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
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알려주어 법의식을 높여

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에
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파악하고 양성평등의 
정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꾀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식, 양성평등의
식과 인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는 요소
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하
여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간호학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확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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